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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까르띠에�재단이�주최한�전시에는�처음�가보았는데,�이상적인�아름다움을�추구한� 멋질만이�아니라�새롭고�다



양한�아름다움을�가진� 멋질들이�많았다..�현재의�문제점들을�다룬만큼�더욱�생생하고�다양한� 멋질들을�만날�수�

있었다.�레이몽�르파르동� 멋질비의� '그들의�소리를�들으라'를�보면서,�내가�얼마나�내�일�이외에�다른�사회적�

문제들에�대해�외면하고�관심이�없었다는�걸�반성해볼�수�있었고,�그들의�그런�소리들을�주목하여�우리에게�들

려주는� 멋질이�있다는�게�다행이라는�생각이�들었다.�

� 론�뮤익의� 멋질들은�모양만�극사실주의로�만든�것이�아니라,�실제�우리가�볼�수�있는�아이를�안고�있는�지친�

어머니의�지친�모습을�장바구니에�그득하게�담긴�물건들까지� 그려내어�생생하게�전달되도록�한�것�같았다.�가

만히�마주�보고�있으면�어머니가�천천히�걸어서�나를�지나쳐갈�것�같다는�느낌을�받았다.

집에�와서�찾아보니�론�뮤익의�다른� 멋질들도�정말�사실적이었는데,�특히�젊음이라는�작업이�제일�인상적이었

다.

한�소년이�다친�자기의�상처를�바라보고있는�모습인데,� 옷에�묻어있는�피도�방금�배어나온것처럼�생생해서�당

장�상처를�치료해줘야�할� 것만�같았다.� 아쉽게도�이� 멋질은�직접�보지�못했지만,� 기회가�있다면�꼭� 직접�보고

싶다.

내가�생각하기로는�영상�중에선�뫼비우스의�다시�지구라는�영상멋질이�제일�좋았는데,�들어가자마자�본�첫�장

면이�헤엄치고�있는�인간들이었고,�앉아서�처음부터�차분히�다시�보니�더욱더�신비롭게�느껴졌다.

마치�영화관에�온� 듯한�생생한�움직임에� 원래도�환상적인�느낌을�좋아하는�나는�이런�멋질들을�돈을�내지�않

고�볼� 수� 있다는�데에�죄책감이�들� 정도였다.�



영영�모를�수도�있었던�전시를�이번�기회를�통해�보고�오게�되어� 다행이라는�생각이�들었다.� 다양한�멋질들

을�볼� 줄� 알아야�비로소�진정한�멋질비가�될� 수� 있기�때문이다.� 전시를�자주�다녀오지�않던�과거를�반성하고�

이번�기회를�통해�더� 자주�가보고�싶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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